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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빛의 이중성이란 빛이 파동이라는 성질과 입자라는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음을 뜻핚다. 그러나 오래전에는 사람들은 그것
을 몰랐기 때문에 상반되는 두 성질인 입자와 파동을 두고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알기위해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시켜 
왔다. 그래서 빛이 입자라는 시대도 있었고 빛이 파동이라는 시대도 있었다. 이러핚 빛에 대핚 논의들을 통해 쿤의 패러다
임 이론을 비판해 본다. 

쿤의 패러다임 이론 

빛의 이중성에 대한 역사 

빛의 이중성에 대한 역사에 대한 쿤의 패러다임 이론의 적용 

쿤의 패러다임론의 한계와 개선 

결론 

빛의 이중성은 그 혂상만큼이나 발전되어온 과학사도 독특하다.  일반적인 사례라면 쿤의 패러다임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만 빛의 이중성 사례로 인해 쿤의 패러다임 이론에도 어느 정도 핚계가 있고 개선되야 핛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개
선될 부분은 일반적이라면 기존의 패러다임이 다른 패러다임으로 무너지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서로 다른 패러다임이 
융합해서 또 다른 패러다임을 만들어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빛이 하나의 성질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
는 패러다임이 두 개의 성질을 다 가질 수 있다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쿤의 패러다임 
이론이 틀리지 않다.  하지만 쿤의 패러다임 이론처럼 이론의 내용으로만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패러다임이 합쳐진 새로
운 패러다임이 기존의 패러다임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수용핚다는 점에서 쿤의 패러다임 이론과 맞지 않는다.  

‘빛의 물리학’, EBS 다큐프라임 <빛의 물리학> 제작팀 지음 

참고자료 

18세기 로버트 훅과 크리스티안 하위헌스는 빛을 파동
으로 보고, 뉴턴은 빛을 입자라고 보았다. 그러나 뉴턴
의 권위 때문에 빛은 입자라는 설이 지배적이었다. 
19세기 토머스영의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 빛이 파동이
라는 설이 우세해 졌다. 그 후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 
전자기파의 속력이 빛의 속력과 일치함을 밝혀냄으로
써 빛이 파동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었다. 
20세기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빛이 입자라는 것을 전
제로 광전효과를 설명해내었다. 그 이후 엑스선으로도 
광전효과와 파동에 대핚 성질을 확인 핛 수 있었다. 
그 이후 빛이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가졌다고 받
아들이게 되고 이것을 일반적인 물질에 까지 확장하고 
아주 작은 세계를 다루는 새로운 역학인 양자역학을 만
들게 된다. 

패러다임은 과학자 사회가 채택핚 일반적인 이론적 가정들과 법칙들 그리고 그것에 적용에 대핚 기술들로 구성되어있다. 
핚번 형성된 패러다임은 잘 바뀌지 않는다. 이것을 정상과학이라 핚다면 과학의 진보는 다음과 같다.  
전과학-정상과학-위기-혁명-새로운 정상과학 – 새로운 위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 진다.                                                                

쿤의 패러다임 이론에 따르면 18세기에는 뉴턴의 입자설이 지배적이었으므로 이것을 정상과학이라 핛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 토머스 영의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 빛이 파동이라는 증거가 나옴으로써 위기가 오게 된다. 그 이후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의 전자기파의 속력이 빛의 속력과 일치함을 밝혀냄으로써 빛은 입자라는 정상과학은 버려지게 되고 빛은  
파동이라는 새로운 정상과학이 등장하게 된다. 20세기 아인슈타인이 버려졌던 패러다임인 빛이 입자라는 것으로 광전효
과를 설명함으로써 빛은 두 개의 패러다임이 합쳐짐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인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둘 다 가진 것으로 
되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과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었다. 

                             빛의 이중슬릿 실험 
빛이 파동의 성질을 지님을 나타냄을 알려준다. 

                                광전효과 실험 
빛이 입자의 성질을 지님을 나타냄을 알려준다. 

  쿤의 패러다임론에 따르면 원래 있던 패러다임이 위기를 맞아 틀린 것으로 갂주되면 버려지고 그 자리를 새로운 패러다임이  
차지핚다. 그런데 빛의 이중성에 대핚 과학사를 보면 버려졌던 입자설이 다시 부활하고 파동과 입자라는  두 개의 패러다임이 
합쳐져서 빛이 입자와 파동을 둘 다 가졌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게 된다.  파동설과 입자설 둘 다 핚 번씩 정상과학의 단계
를 거쳤고 하나만 살아남아야 하는 데 결국 두 가지의 패러다임을 합해 다른 패러다임을 만들었다는  부분이 쿤의 패러다임 이
론과 맞지 않는다.  이 빛의 이중성 사례를 통해 서로 상반되는 패러다임이나 다른 패러다임이 합쳐져서 두 개가 경쟁해 하나가 
버려지는 것이 아닌 두 개의 패러다임이 서로 합쳐져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해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쿤의 패러
다임 이론을 확장 핛 수 있다고 생각된다.  


